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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현대 치의학에서는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기능적 측면뿐만 아
니라 심미적 관심 역시 높아짐에 따라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치과의사와 환자들에 있어 공통적으로 주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전치부의 심미성을 결정하는데 전치부 치아

의 노출되는 모습과 노출시 드러나는 치아의 형태, 비율 등이 중
요한 작용을 하며 전치부 심미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에는 치아

의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치아 색의 적절한 조화 등이 포함된

다.1

여러 학자들은 미소 시 안모와 조화를 이루는 전치부의 특성

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심미적 기준이 되는 전
치부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주목해 왔다. Levin2은 치아의 
비율과 관련하여 심미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준인 ‘황금비율’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적용하면 심미적으로 이상적 치
아의 시각적 폭경 비율은 인접치에 대하여 약 60%의 비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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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상악 중절치:측절치:견치의 비율이 1.618:1:0.618일때 가
장 심미적이라고 하였다.

전치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치관의 폭경 대 장
경의 비율이 중요한 요소로써 연구되어 왔다. Brisman3의 연구

에서는 치과의사 및 관련 종사자, 일반인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0.75 - 0.80의 폭경 
대 장경의 비를 가장 심미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Cooper 등4은 상악 중절치를 다양한 비율로 변형하여 조사한 결
과 조사자들로부터 가장 심미적으로 보이는 상악 중절치 치관의 
폭경 대 장경의 비율이 82%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attos와 
Santana5는 상악 전치부의 심미에 관하여 치은 외형이 중요한 역
할을 하며 기하학적 안정성에 관하여 치은 정점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Wheeler6의 연구에서는 치은 정점은 
임상 치관의 변연치은에서 가장 치근측인 지점을 의미하는데 대
개 치아의 장축으로부터 원심측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Ahmad7는 
치은 정점의 심미적 위치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치은선의 정점은 
상악 중절치와 견치의 경우 치아 장축에서 약간 원심측에 위치하

고, 측절치는 치아 장축에 일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치관의 형태 역시 심미적 전치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써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Hall8은 상악 중절치의 모양을 
사각형(Square), 삼각형(Tapered), 난원형(Ovoid)로 분류하였고, 
Heravi 등9은 치아의 모양은 미소시 나타나는 심미성에 영향을 
주며, 선호하는 치관의 형태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에서 사각형

의 치아 형태보다 둥글거나(Round), 각지고 둥근 모양(Square-
round)을 더욱 시각적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대 - 30대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
악 전치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치아 요소들에 대하여 평가

하여 분석하고 치아관련 심미 요소들의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

보고 이런 요소들과 참가자의 주관적 심미 인식도와 연관이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이번 연구는 치주적으로 건강한 25 - 35세의 전남대학교 치의

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젊은 성인 남녀(평균 연령 28.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상실이 없고 상악 전치부에 수
복물이 존재하거나 총생, 이개, 치은퇴축, 치은증식의 증상이 심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총 70명 중 남자 35명 여자 35
명이 포함되었다. 연구는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생명의학연구윤

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No: CNUDH-2017-013).

2. 방법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Cavex Impressional, Cavex, Haar-

lem, The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모집된 참가자들의 상악 인
상을 채득한 후 10분 이내에 치과용 경석고(Neo Model Plaster 
Plumstone, Mutsumi Chemical Industry Co. Ltd., Yokkaichi, 
Japan)를 부어 치과용 모형을 제작하였다. 

채득된 치과용 모형을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100D, 
Canon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사진을 촬영하

였다. 이 때 디지털 카메라는 상악 전치부에서 50 cm 떨어진 거
리를 유지하고 치과용 모형을 모눈종이 위의 기준점 위에 일치

시킨 후 전치부의 교합면을 바닥에 닿도록 한 후 사진을 촬영하

였다. 모든 사진은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형
식으로 컴퓨터로 옮긴 후 계측 프로그램(Adobe photoshop cc, 
Adobe system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
측하였다.

(1)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시각적 폭경 측정

사진을 100% 비율로 확대한 후 눈금자 도구를 이용하여 상악 
전치부의 양측 해당 치아의 근원심의 가장 넓은 부위의 폭경을 
측정하였다 (Fig. 1A). 그리고 중절치 대 측절치 대 견치의 비율

이 계산되었다.

(2) 상악 중절치 폭경과 장경 비율의 계산

중절치의 가장 넓은 폭경과 치은정점에서 절단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1B). 그리고 폭경/장경의 비율이 계산되었다. 

(3)  상악중절치, 측절치, 견치에 대한 치은 정점의 수직적 위치 
측정

치아의 장축을 기준으로 치아의 수직 이등분선을 설정한 뒤 상
악 전치부에 대하여 치은 정점의 위치가 원심측, 수직이등분선의 
중심, 근심측에 위치하는지 관찰하였다 (Fig. 1C).

(4) 치관 모양의 분류

치관 모양은 치과대학생 3명의 조사자가 사진 상악 중절치 임
상 치관의 모양을 보고 짧은 사각형(Short square), 긴 사각형

(Long square), 삼각형(Triangular), 타원형(Ovoid)으로 나누고, 
분류한 결과 중 중복되는 결과가 선택되었다.

참가자의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2장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설문 문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Fig. 2).

3. 통계분석

참가자의 상악 전치부의 시각적 폭경 비율이 심미적이라고 여
겨지는 황금비율인 1.618:1:0.618과 유의성이 있는 지와 상악 중
절치의 폭경 대 장경 비율이 심미적이라고 여겨지는 0.8의 비율

과 유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
가자의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치은 정점의 위치가 심미적이라

고 여겨지는 원심측, 중심, 원심측에 위치하는 지에 대하여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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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가자의 상악 전치부의 시각적 폭
경 비율,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의 비율, 상악 전치부의 치
은 정점의 위치, 치관 형태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가자를 심미적, 비심미적 2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상악 전
치부의 시각적 폭경 비율,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의 비율, 
상악 전치부의 치은정점의 위치가 개개인의 심미적 인식도와 상
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
경 비율에 대한 심미적, 비심미적 집단 선정은 황금 비율의 ± 0.2 
범위에 있는 대상(1.518:1:0.518 - 1.718:1:0.718)을 심미적 집단, 
황금 비율의 ± 0.2 범위에 좌우측 모두 일치하지 않는 집단을 비
심미적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의 비
율에 대하여 우측 중절치 비율의 평균이 0.75 - 0.80 사이에 있
는 집단을 심미적 집단, 0.60이하 0.90이상의 비율을 가진 집단

을 비심미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치은 정점의 
위치에 대하여 상악 6전치의 이상적 치은정점의 위치(중절치는 
원심측, 측절치는 중심, 견치는 원심측)와 5개 이상 일치하는 집
단을 심미적 집단, 2개 이하 일치하는 집단을 비심미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개개인의 심미적 인식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참가자의 중절치 치관 모양, 미소시 치은의 노출 정도, 안모 
형태와 개개인의 심미적 인식도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SPSS 23.0 for Windows, IBM, Amonk, NY, USA)을 이용하였

고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도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Fig. 1. Measurement for dental esthetic factors. (A) The measurement of vis-
ible mesiodistal width, (B) Apicocoronal height for maxillary central incisor, 
(C) Determination of gingival zenith position (GZP) which is the highest 
gingival marginal point.

A

B

C

Fig. 2. Questionnaire.



대한치과보철학회지  57권 2호, 2019년 4월	 121

김선경�김옥수	 치과대학생의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요소 분석 및 인식도 평가

Table 1. The maxillary anterior teeth width and W/H Ratio of maxillary  
central incisor according to gender

Source Gender N (%) Mean P value
Anterior teeth width Male 35 (50) 1.40 : 1 : 0.84 > .05

Female 35 (50) 1.38 : 1 : 0.76
W/H Ratio Male 35 (50) 0.83 > .05

Female 35 (50) 0.85
Data a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N = 70, total).

Table 2. The gingival zenith position of maxillary anterior teeth according to gender

Tooth Gender
N (%)

P value
Mesial Center Distal

#11 Male (N = 35) 1 (2.9) 9 (25.7) 25 (71.4) > .05
Female (N = 35) 1 (2.9) 12 (34.3) 22 (62.9)
total 2 (2.9) 21 (30) 47 (67.1)

#12 Male (N = 35) 2 (5.7) 23 (65.7) 10 (28.6) > .05
Female (N = 35) 1 (2.9) 26 (74.3) 8 (22.9)
total 3 (4.3) 49 (70.0) 18 (25.7)

#13 Male (N = 35) 3 (8.6) 14 (40.0) 18 (51.4) > .05
Female (N = 35) 2 (5.7) 16 (45.7) 17 (48.6)
total 5 (7.1) 30 (42.9) 35 (50.0)

#21 Male (N = 35) 1 (2.9) 9 (25.7) 25 (71.4) > .05
Female (N = 35) 0 (0.0) 7 (20.0) 28 (80.0)
total 1 (1.4) 16 (22.9) 53 (75.7)

#22 Male (N = 35) 3 (8.6) 18 (51.4) 14 (40.0) > .05
Female (N = 35) 3 (8.6) 24 (68.6) 8 (22.9)
total 6 (8.6) 42 (60.0) 22 (31.4)

#23 Male (N = 35) 7 (20.0) 13 (37.1) 15 (42.9) > .05
Female (N = 35) 3 (8.6) 16 (45.7) 16 (45.7)
total 10 (14.3) 29 (41.4) 31 (44.3)

Data a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N = 70, total).

결과

참가자의 상악 좌우측 전치의 시각적 폭경 비율은 우측의 경
우 1.38:1:0.78, 좌측의 경우 1.41:1:0.81의 평균값을 가졌으

며 좌우측 모두에서 황금 비율과 차이를 보였다 (P < .05). 참
가자의 중절치 치관의 폭경 대 장경 비율은 우측 중절치의 경
우 0.84, 좌측 중절치의 경우 0.83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미적 비율의 지표인 0.8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P < .05).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경 비율은 남성의 경우 
1.40:1:0.84, 여성의 경우 1.38:1:0.76 평균값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1).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 비율

의 평균값은 남성의 경우 0.83 여성의 경우 0.85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1).

치아의 장축으로부터 치은 정점의 근원심적 위치 관계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경우 67.1%가 원심측, 측절치의 경우 70%가 치
아의 중심, 견치의 경우 50%가 원심측에 위치하였으며, 좌측의 
경우도 중절치에서 75.7%가 원심측, 측절치에서는 60%가 중심, 
견치의 경우 44.3%가 원심측에 위치하였다 (Table 2). 치은 정점

의 위치는 남성과 여성 좌우측 모두에서 중절치와 견치는 원심

측, 측절치는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2).

치관 모양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삼
각형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짧은 사각형과 타원형이 25.7%, 
긴 사각형이 8.6%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타원형이 57.1%
로 가장 높았고, 삼각형 17.1%, 짧은 사각형 14.3%, 긴 사각형 
11.4%이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3).

참가자들에 대하여 설문 조사 결과, 안모 형태에 대한 질문에

서 자신의 안모가 타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는 3%로 가장 낮
았다. 미소시 치은 노출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본인이 평균이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3%, 낮은 노출 정도는 21%, 높은 노출 
정도를 갖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였다 (Table 4). 이에 대하

여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보통 정도의 노출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 남성 60%, 여성 85.7%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노출 정도가 
낮다고 답한 응답자가 남성 34.3%, 여성 8.6%, 노출 정도가 높
다고 답한 응답자가 남녀 모두에서 5.7%로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미소시 치은노출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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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6 - 12까지는 응답자의 심미적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의 문항 6. “웃을 때 보이는 치아에 
대해 신경이 쓰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은 30%로 더 낮게 
나왔다. 문항 7. “말하거나 웃을 때 타인에게 보여지는 본인의 치
아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치아 모양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응답이 
38.6%, ‘아니다’는 응답은 17.1%로 더 낮았다. 본인의 치아에 
불만족스럽다고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 8-1.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럽습니까?”라는 문항에서는 치아색(29.3%), 치
아모양(24.4%), 치아간 조화도(24.4%) 순이었고, 문항8-2. “전
치부 치료시 원하는 부분은 어느 요소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
해 치아색(40.0%), 치아의 모양(26.0%), 치아의 조화도(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9. “일반적으로 웃을 때 보여지는 치
아가 타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

십니까?” 라는 문항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5.7%, ‘아니다’
는 응답은 5.7%이었다. 문항 10. “본인의 전치부 치아 비율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만족도에 대
한 문항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2.9%, ‘보통’이라는 응답이 
41.4% ‘아니다’는 응답은 5.7%이었다. 문항 11. “본인의 전치부 
좌우측 치아의 대칭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에서

는 ‘그렇다’는 응답이 54.3% ‘보통’이라는 응답은 30.0%, ‘아니

다’라는 응답이 15.7%이었다. 문항 12. “전치부의 치료 시 심미

적으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라는 문
항에서는 ‘치아간 비율의 조화’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치아모양이 25.7%, 치아색이라는 응답이 21.4%이었다. 

Table 3. The crown shape of central incisor according to gender

Gender
N (%)

P value
LS SS T O

Male (N = 35) 3 (8.6%) 9 (25.7%) 14 (40.0) 9 (25.7)
> .05

Female (N = 35) 4 (11.4) 5 (14.3) 6 (17.1) 20 (57.1)
Data a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N = 70, total).
LS: Long Square, SS: Short Square, T: Triangular, O: Ovoid

Table 4. Facial shape and exposure of maxillary gingiva during smiling
Source N (%) Gender (M, F), N (%)

Facial shape Oval 29 (41)
Long 8 (11)
Round 19 (27)
Square 6 (9) 
Heart 6 (9)
Diamond 2 (3)

Exposure of Low 15 (21) M: 12 (34.3), F: 3 (8.6)
Maxillary Average 51 (73) M: 21 (60.0), F: 30 (85.7)
Gingiva High 4 (6) M: 2 (5.7), F: 2 (5.7)

Data a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N = 70, total). 
M: male, F: female

Table 5.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ntal esthetic factors and individual esthetic perception in each groups (esthetic, non-esthetic)
Source Group N Question P value

Ratio of CI : C : LI Esthetic group
(agreed with the ratio of 1.618 ± 0.2 : 1 : 0.618 ± 0.2 on both sides of 
maxillary anterior teeth)

17

Q-10. Are you satisfied with the 
harmony of your anterior teeth?

> .05

Non esthetic group
(not agreed with the ratio of 1.618 ± 0.2 : 1: 0.618 ± 0.2 on both sides 
of maxillary anterior teeth)

25

W/H Ratio of CI Esthetic group
(agreed with the ratio of 0.75 - 0.80)

17 > .05

Non esthetic group
(with the ratio of less than 0.60 or more than 0.90)

14

GZP of Mx. Ant. teeth Esthetic group
(agreed with more than 5 out 6 ideal GZP of maxillary anterior teeth)

20 > .05

Non esthetic group
(agreed with less than 2 out 6 ideal GZP of maxillary anterior teeth)

11

Data are analyzed by Mann-Whitney U test. 
CI: central incisor, LI: lateral incisor, C: canine, GZP: Gingival zenit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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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ntal esthetic factors and individual esthetic perception of participants
Source Group N Question P value

The Shape of Central Incisor Short square 7

Q-7. Are you satisfied with your teeth shown to others?

> .05
Long square 14
Triangular 20
Oval 19

Exposure of Maxillary Gingiva Low 15 > .05
Average 51
High 4

Facial Shape Oval 29 > .05
Long 8
Round 19
Square 6
Heart 6
Diamond 2

Data are analyzed by Kruskal-Willis test

연구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악 전치부의 시각적 폭경 비율과 치
은 정점의 위치,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 비율에 따른 설문조사 상 
개인의 심미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참가자들에 대하여 상악 중절치관 모양, 미소시 치은의 노출 
정도, 안모 형태와 설문조사에 의한 개인의 심미적 만족도를 평
가하는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고찰

치주적으로 건강하고 예비 치과의사인 치과대학생을 대상으

로 상악 전치부의 시각적 폭경 비율, 치은정점의 위치, 폭경 대 장
경의 비율을 측정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참가자 개개인의 심
미적 인식도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의 상악 전치 시각적 폭경 비율은 평균적으로 1.39:1:0.80
으로 황금비율과는 차이가 있었고 상악 중절치의 폭경/장경의 
비율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상적 비율로 제시한 수치와도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심미적 요소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경 비율,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 비율, 치은 정점의 위치, 치관의 모양, 미
소시 치은 노출의 정도, 안모의 형태에 따른 참가자들의 심미적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과 관련된 요소 중 황금비율의 개념이 존
재한다. 황금비율의 개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에 널리 
이용되어온 개념인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체에 적용되

기 시작하였다. Lombardi10는 건축에 활용되던 황금비율의 개념

을 치과에 처음 적용하여 언급하였고, Levin2은 황금비율을 치
아의 심미성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황금비

율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Preston11의 연구에서는 상
악 전치부에서 황금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Mahshid 등12의 연구에서도 황금비율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와 
같은 비율이 항상 심미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이번 연구에서도 황금비율과 실제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얻
은 비율의 측정값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인 치과대학생의 상악 
전치 비율은 1.39:1:0.80으로써 황금비율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황금비율과 유사한 심미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통계 결과에서도 조사자 개개인의 전치부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

는 황금비율을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치관 폭경 장경 비율은 약 80%

의 비율을 따르는 것이 심미적이라는 연구가 있었으며,13 이번 연
구 결과에서는 평균 0.83 - 0.84의 W/H ratio를 보여 이상적 폭경 
대 장경의 비라고 여겨지는 0.80에 비해 조금 더 짧은 치관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치주적으로 건강하고 젊
은 대상자에서 퇴축이 없고 수동적 맹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서 이런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0.75 - 0.80 비율

의 폭경 대 장경 비율을 가진 심미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의 비교 분석 결과, 이들 간의 심미적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치과대학생의 경우 심미군과 비심미군 간의 차이

가 많이 나지 않았고 이들이 심미성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심미

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
다. 

전치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 치은 정점의 
위치에 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Gürel14의 연구 결과에서는 상악 중절치에서 치은 정점이 원심측

에, 측절치에서는 수직이등분선 위에, 견치에서는 원심측에 위
치한다고 하였고, Morr15의 연구 결과에서는 상악 중절치, 측절

치, 견치 모두 치은 정점이 원심측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Chu 등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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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치은 정점의 위치가 중절치의 경우 원심측, 측절치와 견치의 
경우 치아의 이등분선에 거의 근접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

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중절치의 치은 정점의 위치는 치관의 
수직 이등분선의 원심측에 위치하는 경우가 63%, 측절치의 경우

는 수직이등분선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65%, 견치의 경우 
56%가 원심측에 가장 많이 위치하였다. 이는 Gürel14의 연구와 
Sarver13의 연구에서 치은 정점의 위치가 중절치에서는 치아 장
축에서 원심측, 측절치에서는 중심에 위치하며, 견치에서는 원심

측에 위치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Ong 등17은 전치부의 심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전반적

인 치아의 심미성은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요소를 따르지는 않
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치아 형태이며, 
치아와 치은의 색깔이 가장 작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처

럼 치아의 모양은 전치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Anderson 등18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교정 전문

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둥근 사각형의 치관 형
태가 모든 집단에서 가장 심미적인 형태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번 연구에서는 3명의 조사자들이 상악 중절치관을 4가지 형태

(긴 사각형, 짧은 사각형, 삼각형, 타원형)으로 분류하였고 심미

적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치관의 형태는 타원

형의 모양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치
관 형태와 개개인의 심미적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
았다. 

Matthews19의 연구와 Chiche와 Pinault20의 연구에서는 입술선

의 노출 정도와 입술의 만곡도 등이 미소 시 심미적으로 보여지

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
번 연구에서 미소시 치은 노출 정도가 심미성을 결정하는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개개인의 안모 형태 역시 전치부의 심미적 만족

도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Anderson 등18의 연구

와 Ahmad21의 연구 결과 실제 전치부 심미적 요인은 안면의 외형

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번 연구에서 전치부의 심미성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소들과 

개개인이 느끼는 심미성과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전치

부 심미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비율과 수
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고 여겨지며, 이는 심미

적 치료 시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치과의사가 기존

의 심미적 비율 및 요소들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

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는 심미 수복에 환자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내외 임상사진과 디지털 작업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미소 설
계 방법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22 개인 심미적 인식도에 개인차

가 있으므로 개별화된 digital smile design을 응용한다면 전치부 
심미성 수립 및 회복에 도움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연구 참가자들의 치과용 모형을 제작한 후 동일

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값을 측정하였지만, 치
과용 모형을 통한 사진촬영 방식의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 인

해 측정치의 정확성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
한된 연령군과 표본 수의 부족 또한 이번 연구의 한계로 여겨진

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전치부 심미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관
심이 있는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심미성과 관련된 다양

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계측 및 분석하였고, 연구 참가자를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제 측정치와 참가자들의 심
미적 인식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

이번 연구는 전치부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측정하

고 실제 측정치가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와 개인의 심미적 
인식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경 비율을 측정한 결과 황
금비율과는 다르게 중절치의 경우 좁은 폭경과 짧은 형태의 치
관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견치의 경우도 황금비율보다는 큰 
폭경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심미적 요소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에서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경 비율,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 비율, 치은 정점의 위치, 치관의 모양, 미소시 치은 노출 
정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상악 전치부의 시각적 폭
경 비율, 상악 중절치의 폭경 대 장경의 비율, 상악 전비부의 치
은 정점 위치, 치관의 모양, 미소시 치은 노출의 정도, 안모의 형
태에 따른 참가자들의 심미적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
관성이 없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가자 개개인은 상악 전치부에서 
심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황금비율 및 중절치관의 폭
경 대 장경 비율(0.8)과는 일치하지 않는 전치부를 갖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전치부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심미적 인식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수
치화된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더 의존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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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생의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요소 분석 및 인식도 평가

김선경1 � 김옥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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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상악 전치부에 대한 심미적 요소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남녀 간 차이 및 개인 심미적 인식도와의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치주적으로 건강한 25 - 35세의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생 70명을 대상으로 상악 모형을 제작하였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사진을 촬영하고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악 전치의 근·원심 최대 시각적 폭경과 치은 정점의 수직적 위치, 중절치의 최대 높이를 계측하

였고 중절치의 치관 형태를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의 심미 인식도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시행하

였다.
결과: 상악 전치 시각적 폭경 비율의 경우 우측은 1.38:1:0.78, 좌측은 1.41:1:0.81의 평균값을 가졌고 황금 비율과는 차이가 있었다. 중절치관의 폭경 
대 장경 비율의 경우 우측은 0.84, 좌측은 0.83의 평균값을 가졌다. 치은 정점의 위치의 경우 중절치는 원심측, 측절치는 중심, 견치는 원심측에 주로 위
치하였다. 상악 전치부 시각적 폭경 비율, 중절치 폭경 대 장경 비율, 치은 정점 위치, 치관 형태, 미소시 치은 노출 정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고 이런 요
소들과 안모의 형태와 참가자들의 심미적 인식도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 참가자들은 상악 전치 시각적 폭경의 황금비율 및 중절치 치관의 이상적 폭경 대 장경 비율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상악 전치부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심미적 인식은 참가자들의 수치화된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9;57:1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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